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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3 년 4 월 30 일 “여호수아(3) 요단강 너머 유업의 땅”(수 3:14-17)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도강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요단강 도강과 언약궤 

수확시기에(15 절) 강물 깊이는 3m, 폭은 31m 정도라고 합니다. 수백만의 백성이 이 강을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맹세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면 뒤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3:3-4)  

도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일과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1)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셔서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11 절). 도강하려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때와 같이 언약궤를 따르거나 모세의 율법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말씀 아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 성결하라(5 절) 

자기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죄는 그 실체를 알아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옷을 빨거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거나,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성결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내적 외적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속죄를 받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때 주님은 약속의 유업을 주십니다. 불신과 원망을 넘어선 성결한 삶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2] 믿음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에 닿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15 후-16 절). 믿음으로 
건넌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우고 따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 삼아 
배우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라고 말합니다(히 12:2). 이 믿음의 결과로서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이 믿음은 구원받고 자녀가 될 때 갖는 첫 믿음 이후 삶의 여정에서 유업을 
받는데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마 11:28-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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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여호수아의 믿음을 공유한 수백만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찬송가 606 장 3 절에서처럼 죽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상황 앞에 설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정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도 믿음으로 이겨 냄은 물론 유업의 길로 전환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업을 향해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유업 세계의 새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만났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건너 취한 새 삶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나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내가 현재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